어린이 여러 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는데 재미있게 보냈나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래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심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은 한 꼬마 아이의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리 조용히 잘 들어봐요.


<어떤 집에 불이 남.

혁
“아앙, 아앙”
엄마
“아이구 혁아, 혁아 어디있니? 혁아~”
엄마가 뛰어들어가 아이를 구하지만, 어머니는…
구급차 소리 “미용(?) 미용(?)”
불에 다 탄 집에는 묵주반지 하나만 남아있다.>

<10년 후>

<어느 교실(과학실험실)>

선생님
“오늘은 녹말-요오드 반응 실험을 하겠어요.”
“알코올 램프로 불을 켜서 실험을 하니까 조심하도록 하세요.”

“불은 잘 다루면 이롭지만, 잘못 다루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선화
“얘들야, 니네 내일 어디가냐? 우리 가족은 어린이날이라서 롯데월드 간데.”
은영^^
“응, 우리는 고양 세계 꽃 박람회 간데. 안나야, 넌 어디 간데?”
안나
“어. 우리도 거기 가는데. 이야 잘 하면 만나서 같이 놀 수도 있겠다.”
선생님
“거기 조용히 하고!, 조심히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세요”
혁
<혼잣말로> “으이구 가긴 어딜가냐,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선화
“뭐? 유치하다고? 누가 유치하다는거야?”
혁
“너네들이 유치하다고!”
아이고 저런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그만 선화가 불에 손을 데이고 말았어요.

선생님
“거기 뭐하는 거야!”
선화
“앗, 아. 뜨거. 아~”
은영
“야, 어떻게 해? 선화가 불에 데었어”
선생님
“서.선화야. 괜찮니? 얘들아, 빨리 119에 전화해! 빨리”
혁
“에이, 뭐 그걸 가지고 그래!”
<혁이네 집>

혁이는 자기가 한 잘못을 알지 못한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혁아, 이리와보렴. 내일이 어린이날이지? 이 할미가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해줄게”
“이건 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묵주반지란다.

여태까지 이 할미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혁이도 다 컸으니.

네가 가지고 있으렴, 아주 소중히 말이야”
혁
“할머니, 이딴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이제 없다구요. 이런거 필요없어요.”
혁이는 할머니께서 주신 반지를 바닥에 던지고서는 문을 쾅! 닫으며 자기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혁아~”
혁
“죽은 사람의 반지 뭐가 필요하다구.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에이, 남들은 다들 노는 날이라구, 어디 좋은데 놀러간다구 하는데 난 이게 뭐야? 에이. 잠이나 자야겠다.”
<혁의 꿈>

혁은 잠이 들었어요.
<엄마 등장>

혁
“어, 엄마. 아.아니지. 난 엄마가 없지! 아줌마는 누구세요?”
엄마
“얘야, 나다. 엄마란다.”
혁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엄마가 없단 말이예요!”
엄마
“아니란다, 얘야. 정말 엄마야~”
혁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단 말이예요!”
엄마
“아니란다. 사실은, 혁이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서 그만 널 구하려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온 거란다.”
혁
“뭐, 당신이 우리 엄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죠?”
엄마
“혁아, 여기 보렴. 여기 널 구하다가 불에 대인 상처도 있잖니?”
“얘야, 내 눈을 보렴. 넌 아직도 그대로구나. 귀여운 아가야. 이리온”
혁이는 정말인지 궁금해서 엄마의 팔에 난 상처를 살펴봤어요.
혁
<흐느끼며> “어.어..엄마아~ 엄마”
“왜 이제서야 온거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엄마
“미안하다. 얘야.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었어.

비록 엄마는 혁이랑 많이 떨어져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널 위해 매일 기도한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잠시동안 혁이를 보고오라고 보내주신거야.”
혁
“엄마, 그럼 또 가야돼? 엄마 가지마.”
엄마
“정말 미안하구나, 얘야. 엄마는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한단다.”
혁
“엄마 가지마. 가지 말란 말야”
엄마
“혁아,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혁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할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거라.”
“우리 착한 혁아, 행복하게 살아야한다.”
혁
“엄마, 엄마 가지마.엄마~”
<꿈 깸>

혁
“어..어..엄마 가지마 엄마.~”

“어, 꿈이 었잖아.”
그렇지만 혁은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주신 엄마의 묵주바지를 찾았어요.

혁
“아! 여기있다.”
혁이는 엄마의 묵주반지를 자기 손에 끼워보았어요.
혁
“엄마, 나 엄마 말대로 친구들 사랑하면서 친하게 지낼게요.”
엄마를 위해 잠시 기도했어요.
혁
<기도>“엄마도 하늘나라에서 거기있는 사람들이라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날>

다음날이 되었어요.
혁, 선화에게 다가간다.

혁
“선화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팔 괜찮니?

“내가 너 팔 빨리 낳으라고 기도 많이 할게”
선화
“혁아, 괜찮아. 너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깐 금방 낳을 것 같다. 고마워”

어린이 여러 분, 잘 들었나요?

혁이는 어머니의 상처를 보고서야 자기가 친구한테 한 잘못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지만, 제자들은 만져봐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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